
“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”(루카 1,42)

임신부와 태아 축복 미사에 

초대합니다.

태아는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고
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.

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신앙 안에서
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축복하였듯이

임신부와 태중의 아기, 그 가족들 모두
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.

※ 미사 중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대주교님의 안수가 있습니다.

일시 : 2024년 4, 10월 마지막 토요일 (14:00–16:40)

       (4월 27일, 10월 26일)

장소 : 광주대교구청 성당

주례 : 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

대상 : 태아 축복을 원하시는 모든 임신부와 배우자

신청 : 그룹웨어(사목국 김은희) 쪽지/메일로 PDF파일 송부 신청

문의 : 사목국 가정사목 담당 ☎ 062)380-2834

                 광주대교구 사목국 




